
48 노동자가 만드는

한노보연 이모저모

조건희 상임활동가

조기 대선이 한창입니다. 일터와 일상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을 끝장내고, 민주주의를 확장하자는 열망으

로 광장에서 함께 싸운 우리가 만들어낸 조기 대선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광장의 열망이 일터의 변화로 

확장되고 있지는 않은 듯 합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세종호텔, 한화오션에서의 고공농성을 비롯해 

부당해고, 차별과 혐오에 맞선 투쟁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이윤만을 위해 굴러가는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많은 노동자가 불안정 일자리들을 부유하며, 일하다 아프거나 다치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블랙홀처럼 작동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한노보연은 

노동자 건강권이 더욱 중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각 대선캠프에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고, 그에 대한 캠

프별 응답을 공개했습니다. 4월 회원토론회를 기반으로 구성된 질의서는, 차별 없는 일터와 노동 건강 불

평등 해소 · 국가 차원 위험성평가 실시에 기초한 안전보건전략 수립 · 삶을 위한 노동시간 기획 수립 · 

노동자 참여권 확대 · 일하는 모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핵심으로 합니다. 질의서에 그치지 않고, 일

터와 일상의 실질적 변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활동하겠습니다.

한편, 광장을 다양한 시공간으로 확장해 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조직되어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한노보연 역시 노동자 건강권을 매개로 회원들을 더 많이 만나며 조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한노보연 신입회원 모임을 소개합니다. 

노동조합, 학계,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하고 있는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후정의 · 노동시간 

· 선전위원회 · 아프면 쉴 권리 · 젠더 · 중대재해 대

응과 작업중지권 등 한노보연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의제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입회원 모임을 통해 만난 분들과 의제를 구체화하

고 현장에 정착시키는 활동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

니다. 모임은 6월 11일 수요일 오후 7시 반, 온라인으

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